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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세종수목원, 테라리움 기획전시
‘다시 태어나는 숲(RE:BORN)’ 개최

- 9월 13일부터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서 테라리움·비바리움 등 60여 점 전시 -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오는 9월 13일부터 

12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중앙홀에서 테라리움 기획전시 ‘다시 태어나

는 숲(RE:BORN)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 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플랜테리어협회 소속 작가 30여 명이 참여해 숲의 소

멸과 회복을 주제로 테라리움, 비바리움, 팔루다리움 등 약 60여 점의 작품을 

선보인다.

  테라리움이란 습도를 지닌 투명한 용기 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

다양한 식물과 동물, 수생 요소가 결합된 작은 공간 안에 구현된 숲 생태계

를 통해 관람객은 치유적 가치와 정원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경험할 수 있다.

  이번 전시와 함께 테라리움 키트, 반려식물 등 정원 관련 다양한 제품을 

판매하는 ‘테라리움 문화 페스타’ 플리마켓과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

는 ‘작은 숲 만들기’ 체험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.

 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(www.sjn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 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“이번 전시는 작고 섬세한 자연 속에서 정원

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

구성했다”라며, “일상에서 정원의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전

시를 선보이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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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보이는 

테라리움 전시 ‘RE:BORN 다시 태어나는 숲’ 홍보 포스터


